
M램, SK하이닉스-도시바 공동생산
2016년 양산 목표로 공동개발 … 기억용량 10배에 소비전력 대폭 감축

일본 도시바(Toshiba)는 SK하이닉스와 공동으로 2016년 모바일 기기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신형 반도체 메

모리(M램) 양산에 들어간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월1일 보도했다.

M램은 현재의 D램보다 기억용량이 10배 많아지고 탑재 모바일 기기의 소비전력을 2/3로 줄인 차세대 메모

리로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M램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러지가 2018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 도시바와 SK하이닉스가 양산 개시를

서두르고 있다.

2011년 M램 공동개발에 제휴한 도시바와 SK는 2014년 4월-2015년 3월 시제품 출하에 들어갈 계획이다.

2016년 한국에서 M램 양산에 착수해 보급에 성공하면 합작기업 설립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 또는 일본에

1000억엔 정도를 투자해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M램은 데이터 처리속도가 빠르고 충전 전지 소형화도 가능해 안경, 시계 등 형태의 휴대 정보단말기 개발

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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